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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, 

2년 연속‘무교섭 위임’으로 임단협 조기 타결

– 노사 신뢰 기반의 모범적 협력… 직무급 고도화 합의까지 –

□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원장 이승재, 이하 ‘에기평’)과 한국에너지

기술평가원노동조합(위원장 이관엽, 이하 ‘노조’)은 지난 25일, 

2025년 임금·보충협약(임단협)을 2년 연속 무교섭 위임 방식으로 

조기에 타결했다. 이는 공공기관 내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

평가된다.

ㅇ 이번 임단협 타결로 에기평은 14년 연속 무분규 협약 체결이라는 

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갔다. 이같은 결과는 노사 간 신뢰와 상호 

이해, 성숙한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결실이다.

ㅇ 특히 올해 협약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

‘직무급 고도화 추진’에 대한 노사 합의가 포함되면서, 조직의 

혁신을 가속화할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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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노조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관의 

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섭 

권한을 경영진에 위임하는 결단을 내렸다. 이는 노사 간 깊은 신뢰와 

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.

□ 한편 에기평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

서울 소재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으며, 12년 연속 가족

친화경영인증을 유지하며 우수한 노사관계와 복지제도를 대외적으로 

인정받았다.

□ 이관엽 노조위원장은 “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조가 

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것”이라며, “직무급 고도화 합의를 통해 

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조합원이 동기부여를 

느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이승재 원장은 “노조가 2년 연속 무교섭 위임은 물론, 직무급 

고도화라는 미래지향적 과제까지 노조가 흔쾌히 동참해 준 데 

깊이 감사드린다”며, “모범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기관의 목표 

달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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